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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nd learning efficacy. Transfer of learning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BN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ransfer of learning influences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BNS. Thus, nursing faculty should develop educational strategies to 
enhance and improve transfer of learning, and development of effective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BN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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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학습 성

과에 기반한 교육체제 구축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졸업생의 

역량수준과 졸업학년 학생의 학습 성과를 설정하고 수행준거

에 따라 평가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핵심기본간호술 20개를 

제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기본간호술이란 간호사 직무수행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간호술로써 간호사 양성 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

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20가지 항목들을 포함한다[1]. 한국간

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20가지의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하는 여러 가지 능력 중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실무능력으로서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필수적

인 기술로 졸업시점에서 학생들의 임상수기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이론과 핵심적인 기술을 가르쳐서 임상실무를 

원활하고 능숙하게 수행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핵심기본간호술의 교육은 간호교육에서 기본적인 교육내

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능력은 학생들이 학부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갖추어

야하는 역량으로,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연마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의 적용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2]. 

간호대학생들이 핵심기본간호술을 포함한 필요한 기본간호

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상현장에서는 졸업

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술에 대한 반복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이중으로 소요된다. 

따라서,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졸업한 신규간호사가 다양한 간

호실무 상황에서 쉽게 적응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론적 지식과 실무수행능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과정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며, 간호교육자들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대

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임상 간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간호교육 현장에서 간호학생들에게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을 다루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행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

려하여 교육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과제 수행능력이나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는 

학습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3-5], 학습유

형에 따라 학습의 방법이나 태도가 다르므로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유형에 따라 개

인별, 그룹별로 각기 다른 접근 방법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

다. 학습유형은 학생의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평

가되고 있으며[6], 실무능력이 강조되는 실용학문인 경우에는 

학습유형을 파악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적합한 학습유형으로

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7]. 따라

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간호학 교육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학습전이는 학습자들이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내

용을 직무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학습한 행동의 변화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8]. 이러한 학

습전이는 자기효능감이나 기대, 동기, 조직환경 등의 요인들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9], 개인의 차원에서 역량향상, 직무만

족도의 증가, 이직의도 감소 등이, 조직의 차원에서 조직목표 

달성, 직원의 퇴사율 감소 등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10]. 그동

안 간호교육에 있어 학습 방법과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학습 성과로 이어

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전

이는 학습의 성과를 높이는 한 요인으로서 기업교육이나 현

장 교육훈련의 효과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8-10], 아직 간호교육 분야에서는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간호 실무에 효과적이고 지속적

으로 적용하는 학습전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러한 

전이의 결과로서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핵심기본간호

술을 간호실무환경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도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으로서 학

습전이를 파악하고, 학습전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

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을 파악하고, 학습유형, 

학습효능감, 학습전이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핵심

기본간호술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유형, 학습효능감과 

학습전이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간호학부교육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전략을 마련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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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학습유형과 학습효능감과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능감과 학습전이,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효능감과 학습전이, 핵심기

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습효능감과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

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상태를 파악하고,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효능감과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C시와 J시의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

의한 자,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이해하여 기입할 수 있는 자

로 편의 표출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제외하였다. 총 165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설문문항의 불충분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148명의 자료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G-Power Ver. 3.1.7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f2) .15, 검정

력(power) .95, predictors 4개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 수를 산

출한 결과 129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충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학습유형

학습유형은 학습 사이클의 4단계인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CE]),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RO]), 추

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AC]), 능동적 실험

(active experimentation [AE])의 영역에서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는지를 측정, 그 점수 차이를 

이용하여 4가지 학습유형[분산자(diverger), 융합자(assimilator), 

수렴자(converger), 적응자(accomodator)]을 구분하게 된다. 분

산자(diverger)는 구체적 경험과 반성적 관찰이 뛰어 나며, 다

양한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관찰하는 학습을 선호

하며, 폭넓은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능한 유형이다. 융합

자(assimilator)는 반성적 관찰과 추상적 개념화에 뛰어나며,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그것을 이론적 모형으로 조직하고 

설명하는 상황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유형이다. 수렴자

(converger)는 추상적 개념화와 능동적 실험에 뛰어나며, 수학

이나 과학과 같은 분석적이고 추상적인 과제에 적합하며, 자

신의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상황 하에서 학습을 잘

하는 유형이다. 적응자(accomodator)는 능동적 실험과 구체적

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인 분석보다 다른 사람이 제공해 준 정보와 직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유형이다[11]. 

본 연구에서 학습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Kolb가 18세 이상

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하는 방식과 일상생활에서 부

딪치게 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학습유형 검사지(Learning Style Inventory)를 Kim[11]이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한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지

는 총 12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에 관해 조사하게 된다. 각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는 네 가지 순환과정(cycle)의 구성요소

(CE-RO-AC-AE) 중 자신에게 가장 해당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 검사지의 각 질문의 첫 번째 열은 구체적 경험에 관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반성적 관찰, 세 번째는 추상적 개념화, 

네 번째는 능동적 실험에 관한 것이다. 각 항목에 관하여 응

답자가 정한 순위는 자료 분석 시 다시 역으로 점수화 한다. 

즉, 응답자가 응답한 1순위는 4점, 4순위는 1점식으로 순차적

으로 점수화 한다. 그리고 나서 각 열(column)별로 합산을 한 

뒤, 추상적 개념화에서 구체적 경험을 뺀 점수(AC-CE)와 능

동적 실험에서 반성적 관찰을 뺀 점수(AE-RO)를 가지고 학습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Kolb의 영어판 학습유형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의 범위는 .77에서 .84이었고, Kim[1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최근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을 조사

한 Park 등[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1에서 .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73

에서 .86(구체적 경험 .73, 반성적 관찰 .75, 추상적 개념화 

.86, 능동적 실험 .83)이었다.

 

●학습효능감

학습효능감은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

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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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판단을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학습효능감을 측정

하기 위해 Kim과 Park[13]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

발하여 타당화시킨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당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alpha는 .74에서 .84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

식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6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

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다.

●학습전이

학습전이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

습한 내용을 간호실무 현장에서 적용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Lee[14]가 교육 훈

련의 학습 및 전이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과 전

이에 대한 문항과 Lee[10]가 대기업 사원을 대상을 학습전이

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토대로 간호 대학생들의 학

습전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Lee[14]는 교육훈련의 성과로 학

습전이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3개의 학습문항과 

전이의 4개 문항을 이용하여 학습과 전이를 측정하였으며, 

Lee[10]는 4개 문항을 이용하여 학습전이를 측정하였다. 이들 

척도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전이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특정 교육내용이나 교육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학습

전이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려고 시도해왔는지, 실제 업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업무수행이 향상되었는지, 주변 상사나 동

료로부터 업무수행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지, 교육과

정의 목표를 잘 달성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교육시키려한 내용

들을 충분히 학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교육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였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간호학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에 

대한 학습 4문항과 학교에서 배운 간호술기를 실제 임상실무

에 적용하고자 하는 전이 6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전이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Lee[10]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전이의 

Cronbach’s alpha 값은 .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전이의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수행자신감은 어떠한 일을 뜻대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

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2]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핵

심기본간호술의 각 간호행위에 대한 수행자신감의 수준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가 20개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해 

‘해당항목의 간호술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음’ 1점, ‘해당

항목의 간호술을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음’ 2점, 

‘해당항목의 간호술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음’ 3점, ‘해당항목

의 간호술을 혼자서 매우 잘 할 수 있으며, 다른 동료에게 교

육 또는 자문해 줄 수 있음’ 4점으로 측정하도록 Likert 4점 

척도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

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C 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에 대

한 연구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No.:1040271-201310-HR-001).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비밀보장과 설문 도중 

언제든지 연구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 후 연구동

의서와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충

분히 생각한 후 자발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는 질문지 배부 후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

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서면화된 동의서를 작

성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기입하도

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학생대표가 회수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연구자의 교과목과 상관없이 응답하도록 하

기위해 졸업학년 학기에 해당하는 4학년 2학기말인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IBM SPSS 20.0 program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학습유

형,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ANOVA 분

석을 시행하였으며,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경우 Tukey’s 사

후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학교별 특성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학교와 간호학 전공만족도를 공변량

으로 처리하여 ANC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룹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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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Learning Efficacy, Transfer of Learning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8)

Variables Category n (%)

Learning 

efficacy
t/F

(p)

Transfer of 

learning
t/F

(p)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t/F

(p)

Mean±SD Mean±SD Mean±SD

3.91±0.58 3.80±0.51 2.96±0.44
School A 121 (81.76) 3.85±0.57 -2.53

(.012)
3.77±0.51 -1.55

(.122)
2.92±0.44 -2.33

(.021)B 27 (18.24) 4.16±0.55 3.94±0.50 3.15±0.41
Gender male 6 ( 4.05) 4.05±0.62 0.62

(.536)
4.07±0.45 1.31

(.192)
3.01±0.40 0.27

(.788)female 142 (95.95) 3.90±0.58 3.79±0.51 2.96±0.45
Age (years) Mean±SD 22.26±1.54

below 24 140 (94.59) 3.90±0.58 -0.77
(.445)

3.79±0.51 -1.29
(.201)

2.95±0.44 -0.77
(.443)above 25 8 ( 5.41) 4.06±0.52 4.03±0.54 3.08±0.47

Interpersonal 
relationship

average 30 (20.27) 3.60±0.38 -3.47
(.001)

3.57±0.47 -2.77
(.006)

2.90±0.41 -077
(.443)good 118 79.73) 3.99±0.59 3.86±0.51 2.98±0.45

Satisfaction with
nursing

dissatisfieda 9 ( 6.08) 3.51±0.39 10.69
(<.001)
a,b<c*

3.42±0.46 14.78
(<.001)
a,b<c*

2.65±0.44 3.46
(.034)
a<c*

averageb 42 (28.38) 3.65±0.51 3.53±0.51 2.90±0.44
satisfiedc 97 (65.54) 4.06±0.57 3.95±0.45 3.02±0.43

CBNS=Core basic nursing skills
*Post-hoc test by Tukey test

가 있는 경우 Bonferroni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

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Enter method)으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48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

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자신감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26± 

1.54세이었으며, 남학생이 6명(4.05%), 여학생이 142명(95.95%)

이었고, 대인관계는 좋음이 118명(79.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97명(65.54%)이 만족한다고 응

답하였다. 대상자의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

행자신감의 경우, 학습효능감은 평균 3.91±0.58점이었고, 학습

전이는 평균 3.80±0.51점이었으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은 평균 2.96±0.44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1), 학교

에 따라 학습효능감(t=-2.53, p=.012)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t=-2.33, p=.021)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 대학교의 대상자들이 A 대학교의 대상자들보다 학습효

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나이에 따른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가 좋

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학습효능감(t=-3.47, p=.001)과 학

습전이(t=-2.77, p=.006)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정도에 따라 학습효능감(F=10.69, 

p<.001), 학습전이(F=14.78, p<.001),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

감(F=3.46, p=.034)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습효능감과 학습전이는 전공에 대해 만족하

는 경우가 불만족과 보통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대상자의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2), 대상자의 

학습유형은 융합자(assimilator)가 49명(33.11%)으로 가장 많았

으며, 적응자(accomodator)가 39명(26.35%), 분산자(diverger)가 

35명(23.65%), 수렴자(converger)가 25명(16.89%)의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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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arning Efficacy, Transfer of Learning,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according to Learning 
Styles (N=148)

Variables Categories n (%)
Learning efficacy Transfer of learn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Mean±SD F(p)* Mean±SD F(p)* Mean±SD F(p)*

Learning Styles Accomodatora 39 (26.35) 3.99±0.54 3.09
(.029)
b<c†

3.69±0.56 1.04
(.377)

2.98±0.44 0.34
(.799)Divergerb 35 (23.65) 3.70±0.48 3.85±0.52 2.90±0.49

Convergerc 25 (16.89) 4.17±0.68 3.96±0.45 3.06±0.45
Assimilatord 49 (33.11) 3.87±0.57 3.77±0.48 2.94±0.41

CBNS=Core basic nursing skills
* F value was results from ANCOVA (covariated school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Post-hoc test by Bonferroni test

Table 3.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for Learning Efficacy, Transfer of Learning,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N=148)

Factor Source SS df MS F (p)*

Learning efficacy School*Learning styles 0.77 3 0.26 0.83 (.480)
Satisfaction with nursing*Learning styles 0.16 3 0.05 0.18 (.908)
School 1.02 1 1.02 3.71 (.056)
Satisfaction with nursing 5.03 1 5.03 18.34 (<.001)
Learning styles 2.54 3 0.85 3.09 (.029)
Error 38.94 142 0.27
Total 2311.85 148

Transfer of learning School*Learning styles 0.38 3 0.13 0.49 (.689)
Satisfaction with nursing*Learning styles 0.90 3 0.30 1.35 (.260)
School 0.34 1 0.34 1.51 (.221)
Satisfaction with nursing 5.29 1 5.29 23.92 (<.001)
Learning styles 0.69 3 0.23 1.04 (.377)
Error 31.41 142 0.22
Total 2174.87 148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School*Learning styles 0.41 3 0.14 0.71 (.548)
Satisfaction with nursing*Learning styles 0.75 3 0.25 1.33 (.268)
School 0.75 1 0.75 4.00 (.048)
Satisfaction with nursing 1.00 1 1.00 5.35 (0.22)
Learning styles 0.19 3 0.06 0.34 (.799)
Error 26.11 142 0.19
Total 1307.77 148

CBNS=Core basic nursing skills
* F value was results from ANCOVA (covariated school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교와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ANCOVA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학교와 간호학 전공 만족도의 공변인과 학습유

형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교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공변인과 독립변인의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호작용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Table 3). 

그러므로 집단간 회귀 동질성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여 

ANCOVA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학교와 간호학 전공 만족도

의 공변인을 통제한 후 학습유형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2)(Table 3), 학습효능감은 학습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09, p=.029). Bonferroni 

test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학습유형이 수렴자(평균 4.17±0.68

점)인 경우가 분산자(평균 3.70±0.48점)인 경우보다 학습효능

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습전이는 

학습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1.04, 

p=.377),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또한 학습유형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34, p=.799).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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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Learning Efficacy, Transfer of Learning,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N=148)

Variables
Learning efficacy Transfer of learning

r (p) r (p)

Learning efficacy 1
Transfer of learning .47 (<.001) 1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31 (<.001) .36 (<.001)

CBNS=Core basic nursing skills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N=148)

Variables B β
t

(p)
VIF R R2 Adj. R2 F

(p)

(constant) 1.46 4.58
(<.001)

.422 .178 .149 6.08
(<.001)

School* 0.14 0.12 1.49
(.139)

1.06

Satisfaction with nursing (average)* 0.19 0.20 1.27
(.206)

4.10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0.16 0.18 1.09
(.278)

4.42

Learning efficacy 0.11 0.15 1.62
(.107)

1.39

Transfer of learning 0.23 0.27 2.98
(.003)

1.41

CBNS=Core basic nursing skills
Dependent variable: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y of CBNS
Predictor: (constant), School, Satisfaction  with nursing, Learning efficacy, Transfer of learning
* treated Dummy variable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학습효능감 및 학습

전이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Table 4),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학습효능감(r=.31, p<.001)과 학습전이(r=.36,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전이는 학습효능감(r=.4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학교, 간호학 전공 만족도, 학습효능감, 학습

전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Enter-method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Table 5). 독립변수들 중 범주형 범수들은 가변수 

처리하여 회귀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한 결과 VIF는 1.06에서 4.42로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

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이들 변수에 의

한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17.8%정도로 

유의하게 설명되었으며(F=6.08, p=<.001), 4개의 독립변수 중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는 학습전이(t=2.98, p=.0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전이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즉 학습전이가 1점 증가하면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자신감이 평균 0.27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유형과 학습효능감, 학습전

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학부교육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교육전략을 마련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은 융합자(assimilator)

가 33.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응자(accomodator)가 

26.35%, 분산자(diverger) 23.65%, 수렴자(converger) 16.89%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학습

유형은 반성적 관찰과 추상적 개념화에 뛰어나며, 다양한 정

보를 통합하고 이론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상황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또한 확고한 경험과 활동적 실험을 통해서 

주변을 이해하고 학습하며, 직접 행동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

전하는 것을 선호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토론을 통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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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학년이 되어서 전공이론 교

육과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자료들을 통합하며 실무를 수행하는 교육에 노출된 결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각 연구들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Hong 

[15]의 연구에서는 3년제 3학년의 경우 분산자(diverger) 34.19%, 

적응자(accomodator) 33.33%, 융합자(assimilator) 22.22%, 수렴

자(converger) 10.26%, 4년제 4학년의 경우 융합자(assimilator) 

37.5%, 적응자(accomodator) 25%, 분산자(diverger) 21.9%, 수

렴자(converger) 15.6%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

며, Ha[16]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유형은 융합자 

33.8%, 수렴자 31.9%, 적응자 24.7%, 분산자 9.5%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1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PBL 학습 후의 간호대학생들

의 학습유형을 파악한 결과[17], 수렴자(converger)가 31.5%로 

가장 많았고, 융합자(assimilator)가 29.2%, 적응자(accomodator)

가 28.3%, 분산자(diverger)가 1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Yang 등[18]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유형을 파악한 

결과 수렴자(converger)가 33.33%, 융합자(assimilator) 26.25%, 

적응자(accomodator) 23.33%, 분산자(diverger) 17.08%의 순으

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Kim과 Choi[4]가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유형을 조사한 결과 

수렴자(converger)가 3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n[3]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산자(diverger)

가 가장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1, 2, 3학년은 분산자(diverger)

가, 4학년은 적응자(accomodator)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Lee[5]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적

응자(accomodator)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간

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도 적응자(accomodator)

가 가장 많은 학습유형으로 나타났다[19]. 

이렇듯 각 연구들마다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에 대한 결과

들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습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학습자들

의 학습유형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 그룹에서 학업

성적이 높고 불안도가 줄어들며[20], 학업성취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21,22], 학습자들의 학습유형을 파악

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지기능 및 사회성의 발달과 지식의 증

가로 융합자(assimilator)나 수렴자(converger)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23], 이는 간호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유형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되므로 학제와 학년

에 따른 학습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cross-sectional study나 종

단적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의 추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분산

자와 융합자는 강의, 적응자와 수렴자는 현장실습을[3] 또는 

분산자(diverger)는 강의, 융합자(assimilator)는 자기주도적 학

습, 적응자(accomodator)와 수렴자(converger)는 현장실습을 선

호하는[24] 등 학습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습유형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 학습효능감은 평균 3.91±0.58점으로 나타났으

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와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도하는 

경우 학습효능감이 높았고, 학습유형이 수렴자(converger)인 

경우가 분산자(diverger)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학습유형이 수렴자(converger)인 경우 추상적 

개념화와 능동적 실험에 뛰어나며,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분

석적이고 추상적인 과제에 적합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실

제로 적용하는 상황 하에서 학습을 잘하는 유형이므로 학습

자가 주어진 학습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

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인 학습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효능감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학습유형이 적응자(accomodator)

인 경우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7]와 

학습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5]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

효능감의 증가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참여하고 

수동적 학습자가 아닌 적극적 학습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17], 간호대학생들의 학습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반복적인 탐색적 연구와 학습효능감을 높여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또한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와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하

는 경우 학습효능감이 높으므로, 대상자들의 대인관계를 증진

시키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

육학적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학습전이는 평균 3.80±0.51점이었으며, 대인

관계가 좋은 경우와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도하는 경우 학

습전이가 높았고, 학습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

면 학습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전이란 개인의 직무수행과 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실제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용,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

의된다[26]. 이러한 학습전이는 학습자의 특성 중 자기효능감

이나 동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27].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전이를 살펴 본 선행연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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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어 단정지어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학습

효능감과 학습전이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학습전이의 영향요인

을 조사한 연구결과[28], 자기효능감과 학습전이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인 점을 미루어 유추해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낮은 학습자보다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훈련 내용을 보다 잘 습득할 수 있

으며, 습득한 내용을 자신의 직무에 더 잘 이용할 수 있으므

로[9] 학습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습전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학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며 살아남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학습전이를 개선시키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28], 간

호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향후 임상간호사로서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학습전이의 효과를 살펴

보고, 학습전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고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전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교육현장에서 학습전이를 

높이기 위해서 대인관계와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학습유형이 수렴자(converger)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학습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

았고, 학습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전이가 높을수록,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전이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습효능감이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이 높다는 결과는 기존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을 파악한 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수행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결과[29]와 유사하였으며,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이 기본간호

수기 수행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의 점수가 높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30]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핵심기본간호술

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

며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

며,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복적으로 노력

하는 과정에서 수행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을 파악함에 있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였으므로 학습효능감과 개념의 

중첩으로 인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을 실제 수행능력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의 평가를 통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전이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유의하게 설명

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간호대학생들의 학

습전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의 직무수행과 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통

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실제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용, 

유지하는 과정인 학습전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향상시

키고 나아가 임상간호사로서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능

력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파악하

고, 학습유형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학부교육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학습유형은 융합자(assimilator)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유형에 따라 학습효능감은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전이와 핵심기본간

호술 수행자신감은 학습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학습효능

감과 학습전이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학습전이는 학습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습전이로 학습전이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에 대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였으므로 학습효능감과의 개념 중첩에 의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을 

실제 수행능력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의 평가를 통해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이 연구들마

다 서로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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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학습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적인 연구와, 간호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유형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의 추이

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전략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습유형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교육현장에 있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핵

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전략을 세워

야 할 것이며, 경쟁력 있고, 문제해결력을 지닌 간호 인적자

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간호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전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

간호술에 대한 수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향후 임상간호사로

서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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